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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마와의 랑데부(Rendzvous with Rama)’는 2001년 우

주의 오디세이’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SF작가이자 미래

학자 아서 클라크가 1973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. 발표 당시

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비롯한 주요 SF문학상 네 가지를 모두 석

권했다. 그리고는곧SF의주요테마중하나인‘최초의접촉’분

야에서고전의반열에오른다.

‘최초의접촉’이란글자그대로인류가다른외계문명과처음

으로만나는것을의미한다. 상대방이반드시살아있는외계인이

아니라 그저 다른 외계 문명, 또는 외계 생물의 흔적만일지라도

‘최초의접촉’이되는것이다. 

‘라마와의 랑데부’는 최초의 접촉 테마를 하드(hard) SF적으

로 매우 훌륭하게 묘사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. ‘하

드SF’란 과학기술적 묘사의 정밀함에 중점을 두는 SF들을 말하

는데, 다른 작품들의 경우 일반 대중들에겐 잘 알려져있지도 않

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나 이론을 동원해가며 생소한 감흥을 주

려고 애쓰기 마련이다.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일반인들은 SF에

대해 지레 겁먹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. 그러나 아서 클라크

의 작품들은 놀랍도록 생생한 현실감을 자아내면서도 그 배경이

되는 과학지식은 결코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다. 그리고 그 중

에서도 정점에 섰다고 할 만한 작품이 바로 이‘라마와의 랑데

부’인것이다.

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미래에

우주궤도에 건설하려는 우주식민지 모델과 많이 닮아있다. 수십

㎞ 길이의 거대한 원통이 자전하면서 그 원통의 안쪽 면엔 원심

력에 의한 인공중력이 생기므로, 그 안쪽 면에는 작품에 묘사된

것처럼 바다나 도시의 건설이 가능하다. 또 원통 안쪽 공간의 중

심부로 갈수록 인공중력이 약해지므로 공기의 부양력을 이용한

비행체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.

이 밖에 중력에 따른 아래 위 개념의 혼란, 여러 가지 곤란한 상

황에처했을때에간단한과학적이론을응용해재치있게빠져나

오는장면등은감탄에감탄을계속머금게한다. 이모든치밀한

묘사들을온전히감상하는데에는그저중학생정도의과학지식

만있으면충분한것이다.

‘3’의 철학이 지배하는 인공물체, 라마

22세기의 어느 날, 아득한 우주 바깥쪽에서 태양계로 접근해

오는작은천체하나가포착된다. 거리가가까워지면서놀랍게도

그것은 길이 50㎞에 직경이 20㎞인 원통 모양의 인공물체라는

사실이 밝혀진다. 지구는 순식간에 떠들썩한 흥분에 휩싸이고,

즉각‘라마’라는 이름을 붙인 뒤 분석에 들어간다. 궤도 계산 결

과, 라마는 광속도의 1% 정도 되는 속력으로 아득한 우주공간을

무려20만년가까이날아온것이라는결론이내려진다.

마침가까이있던우주탐사선인데버호가탐사를시작하자, 라

마는 안쪽 공간이 텅 비어있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밝혀진다.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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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있는물체는아무것도

찾아볼 수 없는, 마치 주

인을 잃은‘우주의 방주’

같은것이었다.

라마의 안쪽 표면엔 길

이 방향으로 도랑 같은

것이 세 줄씩 나 있었으

며, 중간쯤에는 마치 원

통의 안쪽을 빙 둘러서

띠를 두른 것 같은 모양

으로 바다가 있었다. 그

리고바다가운데에는섬

이 하나 있고, 그 섬에는

도시가 있었다. 라마는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자 마치 잠자고 있

던 스위치가 작동한 것처럼 살아나기 시작한다. 긴 도랑처럼 보

였던 것은 밝게 빛을 내면서 일종의 인공 태양이 되었고, 태양열

을 받아 라마 내부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바람과 같은 활발한 대

기 운동도 일어난다. 게다가 라마 내부의 공기는 인간이 호흡할

수있는성분이었다.

한편 탐사대는 라마의 바다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

하면서도 마땅히 건너 갈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데, 젊은 사관인

팩소위가자원하여나선다. 그는달이나화성에서스포츠용으로

탔던자전거비행기를가지고있었던것이다. 라마내부공간의중

심부는인공중력이약하므로팩소위는별로힘들이지않고페달

을 밟아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라마의 바다를 건너간다. 그러나

건너편 해안에 도달하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갑자기 대기중의

정전기가 높아지면서 고도를 잃고 추락하고 만다. 난감해진 팩

소위 앞에 갑자기 거대한 거미 모양의 생물체가 나타난다. 팩 소

위는외계인과의최초접촉이라고생각하고잔뜩긴장하지만, 그

거미는비행기의부서진잔해만을챙겨들고사라져버린다.

그 즈음 탐사대 캠프에도 팩 소위가 본 것과 비슷한 정체불명

의생물체들이나타나는데, 관찰결과그들은일종의생체로봇이

라는 사실이 드러난다. 탐사대는 그들을 바이옷(Biot:바이올로

지컬 로봇)이라고 부르게 되는데, 바이옷의 종류는 무척이나 많

았지만그들은전혀지구인들을의식하지않고청소따위의작업

에만 열중한다. 사실 바이옷들은 라마를 유지, 보수하는 로봇 관

리인들이었던것이다.

탐사대는 작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가서,

그 곳의 도시를 주의깊게 탐사한다. 그들은 그 곳에서 일종의 박

물관같은 장소를 발견하는데, 그 곳에 보관된 물건들과 라마 자

체의 내부구조 등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라마인들의 세

계는‘3’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. 모든 것이 3

으로, 또는세개로이루어져있었던것이다.

마침내라마는태양으로접근하고, 인데버호는라마를떠나멀

리서지켜본다. 라마는태양으로부터일종의에너지충전을받는

것 같았다. 그 뒤 항로를 바꾼 라마는 다시 태양계를 뒤로 하고

가없는 우주공간으로 사라진다. 언제, 어디서, 누가 보냈는지,

그리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얼마나 더 날아 갈 것인지 전혀 알

려주지않은채로말이다.

Rendzvous with Rama


